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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번역본은 2026년 9월 8일 기준의 유즈리스(USELESS) 홈페이지의 관련 내용 위주로 번역됐습니다. 

  

빗썸은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제공하는 가상자산의 총발행량, 유통량 계획, 사업 계획 등이 포함된 정보를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번역본은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원문의 내용이 일부 누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습득을 위해서는 원문을 

참고하시거나 원문 작성 측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 번역본은 오픈 커뮤니티의 검토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소개 

 

[USELESS 로고] 

 

유즈리스(USELESS)는 ‘쓸모없음’, ‘무용지물’이라는 컨셉을 중심으로 웹3.0 생태계를 풍자하는 솔라나 기반의 밈 

토큰1입니다. 기술적 혁신을 담은 로드맵이나 백서 없이 커뮤니티의 공감을 사는 인터넷 문화에서 가치가 형성된다는 점을 핵심 

특징으로 내세웁니다. USELESS는 밈 토큰으로 단순 엔터테인먼트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1 Meme to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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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모델 

*본 내용은 재단에서 제공하는 백서 패러디의 내용으로 밈의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나타냅니다.  

 

기술적 분석: 방대한 연구 끝에 USELESS가 실제로도 ‘쓸모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혁신적인 사실을 발견하는 데 3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시장 조사: 쓸모없는 토큰들은 이미 시장에 차고 넘칩니다. 다행히 이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토큰은 본 프로젝트가 

유일합니다. 

주요 타켓: 정직함의 가치를 알고, 밈을 즐기며, 100배 급등 토큰을 찾는 것에 지쳐버린 사람들이 바로 본 프로젝트의 

주인공입니다. 

미래 비전: 2030년에도 USELESS는 여전히 완벽하게 쓸모없는 상태로 남을 것입니다. 원래 전통이라는 건 변치 않을 때 가장 

빛나는 법입니다. 

 

 

로드 없는 로드맵  
 

그 무엇도 달성하지 않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로드맵입니다. 각 단계는 한층 더 깊어진 무용함의 경지를 보여줍니다. 

 

1. 메타적으로 안 하기(Meta-Nothing) 

‘아무것도 안 하기’를 넘어 ‘메타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기’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기존의 ‘무(Nothing)’보다 훨씬 깊이 있는 

무를 지향합니다. 

●​ 무에 관한 백서 출시 

●​ 무언가 모호한 것을 약속하기 

●​ ‘더 뭔가를 안하기’를 주제로 X(구 트위터) 스페이스 개최 

●​ 후속 조치 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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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커뮤니티 주도의 ‘안 하기’  
커뮤니티가 프로젝트를 대신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한을 부여합니다. 

●​ 아무것도 논의하지 않는 다오2 결성 

●​ 서명자가 0명인 멀티시그3 지갑 출시 

●​ 무시하기로 결정한 제안들에 투표하기 

●​ 절대 열리지 않을 회의 일정 잡기 

 

3. ‘안티 로드맵(Anti-Roadmap)’으로의 전환  

기존의 모든 계획을 백지화합니다. 대신 ‘더 완벽한 무’의 경지로 인도할 안티 로드맵으로 노선을 변경합니다. 

●​ 이전 로드맵 소각(기분만 내는 용도) 

●​ 디스코드를 마이스페이스로 교체 

●​ 개발 팀을 종이 등신대로 대체 

●​ 로드맵이 ‘양자 상태’라고 발표(즉, 관측하기 전까진 알 수 없음) 

 

4. 일시 정지​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꽤 지치는 일이었습니다. 잠시 쉬어갑니다. 

●​ 커뮤니티 단체 묵언 수행 선언 

●​ 극적인 효과를 위해 잠시 멈추기 

●​ 명상 토큰 출시(당연히 안 함) 

●​ 사람들이 ‘조만간 대박 터진다’며 김칫국 마시게 내버려 두기 

 

5. ‘포스트 유즈리스(Post-Useless)’시대 

영원히 무용함(Useless)으로 남아 전설이 됩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않음’이라는 유산을 남깁니다. 

●​ 마지막 ‘러그 없는 러그 풀4’ 진행 (팀은 그대로 남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안 함) 

●​ 영화 예고편만 공개(영화 본편은 없음) 

●​ ‘출시 예정(Coming Soon)’이라고 적힌 굿즈 판매 

●​ 밈의 전설이 되어 역사 속으로 유유히 퇴장 

4 Rug pull 

3 Multi-sig 

2 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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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업적 달성: 가상자산 역사상 가장 정직한 로드맵 

본 프로젝트는 ‘절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완벽하게 이행한 업계 최초의 성공 사례입니다. 

 

 

토크노믹스 

USELESS는 렛츠봉크닷펀5에서 공정 출시6 방식으로 발행되어 모두 유통 중입니다. 

●​ 최초 토큰 발행량: 1,000,000,000개 

●​ 최대 발행량: 1,000,000,000개 

 

 

로드맵 

USELESS는 패러디 목적의 로드맵 외 별도 로드맵을 공지하고 있지 않으나, 공식 홈페이지 및 X를 통해 사업 현황에 대한 

공지를 상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https://theuselesscoin.com/  

●​ X(구 트위터) https://x.com/theuselesscoin  

 

*상기 링크는 작성일 기준으로 유효한 링크이며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Fair Launch 

5 Letsbonk.f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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